
빨책 애청자님들을 위한 맞춤 큐레이션! 
소설로 곱씹어보는 사랑의 맛. 
예담 연애 소설선

사랑했던 기억이 
꽃처럼 흩날리는 날들

봄,



임경선 장편 연애소설 
『 나의 남자』 12,000원 

소설가 한지운, 여자보다는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이 익숙한 
나날들. 설렘조차 두려워진 나이.  
어느 날, 성현을 만나 한 사람의 여자가 되고.  도망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사랑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데...

임경선 작가는 사랑에 빠져 누군가를 절절히 원하는 여자의 
심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 어떤 소설보다 생생한 연애의 
감촉을 전한다. 감촉을 전한다. 

“결혼 후,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를 사랑한 지 8개월, 
 그의 애인과 동거를 시작했다” 
 

백영옥 뉴욕발 미스터리 로맨스 
『 애인의 애인에게』 12,000원 

짝사랑하는 남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그의 연인이었던 마리의 집에 들어간 정인.  
곳곳에 스민 그녀의 흔적을 더듬어 나가는 동안 묘한 동질감
을 느끼게 된다.  

모든 사건의 진원지인 그 남자 성주와 그가 사랑하는 불행한 
여자 수영까지.

쓸쓸한 사랑의 4중주가 예술가들의 도시 뉴욕에서 펼쳐진다.  쓸쓸한 사랑의 4중주가 예술가들의 도시 뉴욕에서 펼쳐진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간 나의 사랑들에게
 미안했으며 또한 고마웠다.”
 

(이효리)

임경선 첫 장편 소설 
『 기억해줘』 12,000원 

한없이 여리고 서툴렀던 열일곱의 해인과 안나. 
동양인이 거의 없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운명처럼 만난 둘은  
서로의 일상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고 폭풍처럼 불러온 일련의 
소문은 두 사람에게 깊은 내상을 입힌다.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마음 속에 상처를 품고 있는 
해인과 안나는 오해를 풀고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해인과 안나는 오해를 풀고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당신의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니 미즈에  지음 『 추억의 시간을 수리합니다』 12,000원 

한때 손님들로 북적였으나, 이제는 인적마저 드문 쓰쿠모 신
사 거리 상가. 그곳에서 ‘추억의 시간(時)을 수리합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계방을 하고 있는 천재 시계사 슈지… 
그가 풀어가는 오래된 시계 속에 감춰진 비밀! 과연 추억 속의 
일은 수리가 가능한 것일까? 일본 70만 독자가 사랑한 힐링 
미스터리의 정수. 
“어서 오세요. 이곳은 추억의 시간을 수리해주는 시계방입니“어서 오세요. 이곳은 추억의 시간을 수리해주는 시계방입니
 다!”


